
오늘은 스승의날이죠.

그런데 스승의날을 교단이 아니라 교육청 앞에서, 거리에서 맞게 된 선생님이 있습니다.

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라며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오히려 전보 조치를 당했

다는데요.

제은효 기자가 만났습니다.

30년 넘게 중학교에서 사회과목을 가르쳤던 지혜복 선생님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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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은효

학생 문제 해결하려 했더니 부당 전보‥학교 밖에서
의 스승의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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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를 옮기라는 전보 조치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며, 교육청 앞에 선 지 넉 달째입니다.

발단은 여학생 몇몇의 고민상담이었습니다.

[지혜복/교사]

"여학생들이 (남학생들로부터) 크고 작은 성희롱, 성추행을 당하고 있었고. 담임선생님한테 말을 해보

기도 하고 생활지도부를 찾아가기도 했었는데 잘 해결이 안 됐다‥"

급하게 설문을 돌렸더니 여학생 3/4이 피해 경험을 털어놨습니다.

[지혜복/교사]

"제가 교사로서 너무 미안했어요. 여태까지 몰랐던 것도 미안하고 도와주지 못했던 그런 학교 안의 상

황도 미안하다‥"

학교 측에 알려 조사가 시작됐는데, 그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 여학생들이 누군지 알려졌습니다.

[지혜복/교사]

"그날 밤부터 인스타그램에 여학생들 저격하는 글도 올라오고 그 학급에 복도로 남학생들이 많이 몰

려와서 야유하고‥"

40세 이상의 남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게임

과민성방광의 진짜 원인+해결방법

5년, 고생한 "이명"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다!

반면 가해자 분리나 학부모 통보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

안되겠다고 판단한 지 씨는 교육지원청으로, 서울시교육청으로 민원을 넣었습니다.

상급기관 조사를 통해 가해 남학생들의 서면 사과로 마무리됐는데, 지 씨에게는 갑자기 전보 결정이

내려졌습니다.

[지혜복/교사]

"지속적으로 (문제 제기를) 해왔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제가 매우 부담스러워 떠나주기를 바랐던 것

같고요."

지 씨는 보복성 인사라며 반발했지만, 서울시교육청은 "전보는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이 없고, 선입선

출 원칙에 따른 인사"란 입장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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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학부모들도 지 선생님에 대한 전보조치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.

[재학생 학부모 (음성변조)]

"(학교가) 표면적인 것만 덮고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.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해결하고

자 노력한 선생님‥"

정년을 3년 앞둔 지 씨는 끝까지 아이들을 곁에서 지켜주고 싶다고 했습니다.

[지혜복/교사]

"피해 학생들도 마음이 위축되고 전보된 것도 자기들 탓인가 싶은 생각 (하지 않도록) 할 수 있는 걸 찾

아서 하고 싶어요. 행복했던 아이들의 모습 이런 거 같이 교실에서 나누고 싶고."

MBC뉴스 제은효입니다.

영상취재: 허원철, 강종수 / 영상편집: 고무근

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.

▷ 전화 02-784-4000

▷ 이메일 mbcjebo@mbc.co.kr

▷ 카카오톡 @mbc제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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